
미사 시간 안내

사목지표

월요일 
7:30 pm 
화요일
7:00 am
수, 목, 금요일 
9:30 am 
7:30 pm
토요일
9:30 am (매주) 
4:00 pm (초등부)
5:30 pm (중고등부)
7:30 pm (청년부)
주일
7:00 am  
9:00 am 
10:30 am (교중) 
5:30 pm (영어)
7:30 pm 
시티
5:00 pm (주일) 
641 George St Sydney

사순시기 40일 매일미사 추가 봉헌자 명단

주소 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 홈페이지  www.sydneykcc.org   이메일  info@sydneykcc.org  전화번호  8756 3333 (대표번호), 8756 3334  
팩스번호  8756 3335  사제관  8756 3330 (임�요셉�신부), 8756 3332 (노�미카엘�신부), 8756 3331 (이�스테파노�신부), 9558 3498 (홍�야고보�신부) 
수녀원  8756 3336 (이�필로메나�원장수녀, 강�마리안나�수녀, 이�델린다�수녀)  연령회  0430 827 577 (이성복�요셉)  차량봉사  0406 996 531 (이형우�스테파노)

주임신부:
보좌신부:
고해신부:
수녀:

사목회장:

임기선�요셉
노호영�미카엘, 이남웅�스테파노
홍�야고보
이경화�필로메나, 강형숙�마리안나,
이정화�델린다
최병훈�요셉

 2016. 4. 10(다해) / 제89호

한국�순교자와�성�스타니슬라오�성당  Korean Martyrs &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      주소 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  전화번호  02 8756 3333 

봉헌금

  $3,176.45

교무금

  $18,679.40

애긍함

$6,597.95

Good Friday

$3,643.35

미사�참례수

전례성가 / 화답송
전례성가:  입당: 135    봉헌: 511, 512, 211   성체: 166, 167, 171     파견: 128

화답송: 

영성체송: 

주일
봉사

■ 10, 17/4월  6구역     ■ 24/4, 1/5월  8구역   ■ 8, 15/5월  7구역       ■ 22/29, 5월  9구역      
■ 전례, 커피, 청소  9:00 am, 10:30 am

제 1독서:  사도   5,27ㄴ-32, 40ㄴ-41    제 2독서:  묵시   5,11-14    복음 :  요한  21,1-19<또는 21,1-14>

.

   부활�제3주일 부활�제3주일

예수님이�제자들에게 “와서�먹어라.” 하시며, 빵을�들어�그들에게�주셨네. 알렐루야.

1,993

사무실�업무시간�안내
수, 목, 금: 09:00 - 15:00 / 18:30 - 20:30
토:              09:00 - 12:00 / 15:00 - 21:00
주일:          08:00 - 15:00 / 18:30 - 21:30

 

한국�순교자와�성�스타니슬라오�성당  Korean Martyrs &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      주소 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  전화번호  02 8756 3333 

나물�비빕밥 (성모회)

 

 

 

 

 

 

공지사항
루카복음/사도행전 성경강좌
- 날짜:4월 7일 -6월 30일 매주 목요일 저녁 8시

- 접수기간: 4월 17일(주일) 까지

- 신청서 배부 및 접수: 사무실/사무실앞 교육분과 

- 신청비: 30불 (교재 포함) 

경로잔치 (5월 14일, 토) 협찬 접수
- 일시: 4월 10일(주일)부터

*** 식품류는 협찬받지 않습니다.***

*** 물품 협찬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.***

주일학교 자모회 야유회
- 일시: 4월 10일(주일) 11시부터
- 장소: Silverwater Park

봉성체
- 일시: 4월 13일(수) 

은빛대학 교사연수
- 일시: 4월 14일(목) - 15일(금)
- 시간: 오전 9시 - 오후 4시
- 장소: 기념관

세월호 2주기 추모미사
- 일시: 4월 16일(토) 오전 9시 30분 미사

사목회의
- 일시: 4월 17일(주일) 오후 1시 미카엘방

11구역 단합대회
일시: 4월 17일 교중 미사 후
장소: 실버워터 파크

유아세례  대상자 접수
- 접수: 4월 17일(주일) 까지 사무실
- 면담: 4월 18(월) - 22일(금) (화요일 제외)
- 세례 예정일: 6월 11일(토)

주일학교 방학 (1학기)
- 일시: 3월 19일(토) - 4월 23일(토)

- 개학: 4월 30일(토)
*** 미사 시간과 석식 판매는 변동이 없습니다. ***

구역장/반장 교육 및 구역장 회의
- 일시: 4월 24일(주일) 

- 교육: 12시 30분 - 2시 30분

- 구역장 회의: 2시 40분  부터 미카엘방

재정 위원회
- 일시: 4월 28일(목) 오후 6시 

청년 예술제(우니타스) 
- 일시: 4월 30일 (토) 오후 8시
- 장소: 성당
*** 축제 관계로 당일 저녁 미사는 7시로 시간 변동 됩니다.
*** 일반 교우분들도 함께 참석하실수 있습니다.

레지오 야외행사
- 날짜: 5월 1일(주일) 교중미사 후
- 장소: Hume Park

성모의밤
- 일시: 5월 6일(금), 오후 7시 30분

단체모임
- 4월 10일(주일) 쌍뚜스, 요한회, 안나회, 전례해설단, 울뜨레아, 
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령회
- 4월 16일(토) 꾸리아, 헌화회, 아미쿠스
- 4월 17일(주일) 글로리아, 독서단
- 4월 22일(금) 방송실
- 4월 23일(토) 자모회
- 4월 24일(주일) 카타 소공동체

시드니 ME 주말에 부부들을 초대합니다. 
주말은 영어로 진행되며 영어가 편하신 부부들을 환영합니다.  
- 날짜: 6월 24일 - 26일까지 (금-주일)
- 장소: Mt Carmel Retreat Centre, Varroville, NSW
- 신청: www.wwme.org.au  
            혹은  본당 ME 대표부부  0408 123 173

관상봉/목침 수령
- 지난 대림피정때 관상봉/목침 주문하신 분들은 성물방에서 수령하시기 
바랍니다.   

본당 홈페이지 새 단장
- 본당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 되었습니다. 본당의 다양한 소식과 
정보를 쉽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. 특별한 관심 부탁 드립니다.

다음 주일 차량봉사자 안내
- 다음 주일(4월 17일)  차량 봉사하시는 이태우 아오스딩, 김정연 
바오로, 이창석 바오로, 신동익 바오로, 김병국 요한 형제님. 
감사합니다. 

주님이�바라시는�부부의�모습
예비신랑과� 저는 5월에� 결혼을� 앞두고� 있는� 동시에� 골드코스트에서 
공부를�하고�있는�대학생들입니다. 학기�중이지만�시드니에�거주하고 
계신�부모님의�추천으로�이번�혼인�교리�강좌를�수강하게�되었습니다. 

고백하자면, 예비부부�혼인�교리에서�한�선생님이�언급해주신�것처럼 
저는�물질적인�준비에�치중을�둔�예비신부�중�한�명이었습니다. 성당을 
예약하고, 리셉션�장소를�예약하고, 드레스�가봉, 꽃장식, 케이크, 반지, 
신혼여행.. 이� 모든� 것들을� 정해� 가는� 동안� 과연� 우리가� 예비신부, 
예비신랑으로서의� 정신적인� 준비는� 완성된� 것일까� 항상� 마음� 한켠이 
불안했습니다. 그래서인지� 부모님께서� 시드니� 한인성당에서� 혼인 
강좌가�이번�주�일요일에�있다는�사실을�알려주셨을때�지체�없이�바로 
시드니로�날아왔습니다.

6시간이나�되는�강의시간이�처음에는�부담스럽게�다가오기도�했지만 
열정적인� 선생님들과� 노호영� 미카엘� 신부님� 덕분에� 다양한 

프로그램으로�지루하지�않은�즐거운�시간을�보냈습니다.
 
제가� 생각했던� 전통적인� 성당과� 성서의� 가르침뿐만� 아니라� 굉장히� 현실적이고, 과학적이고, 논리적인 
시각으로� 재조명된� 결혼� 안에� 존재하게� 될� 여러� 가지� 분야들에� 대해� 차분히� 생각해볼� 수� 있는� 계기가 
되었습니다. 4년의�연애기간�동안�미처�보지�못했던, 혹은�잊고�있었던�서로의�모습을�발견하는�과정은�짧은 
시간이었지만� 새롭고� 신기한� 경험이었습니다. 교리� 덕분에� 현재의� 모습을� 재정비하고� 하느님� 안에서의 
미래에�대한�계획을�조금�더�구체화�시킬�수�있는�값진�경험을�하였습니다. 

결혼을�준비해보신�모든�분들이�경험하셨겠지만�결혼�준비기간에는�크고�작은�문제들�때문에, 예비부부들은 
차분히�앉아�함께 ‘결혼식이�아닌�결혼’에�대해�생각할�기회가�많이�주어지지�않는�것�같습니다.  혼인�강좌는 
예비부부들에게�하느님이�바라시는�부부의�모습, 그리고�성가정의�모습을�보여줍니다. 

1991년, 명동성당에서의� 결혼식� 전� 혼인� 강좌를� 들으셨던� 저희� 부모님께서� 저에게� 이� 교리를 
추천해주셨듯이, 저도�먼�훗날�결혼을�앞둔�제�아이들에게�꼭�추천하고�싶은�귀중한�시간이었습니다. 잊지 
못할�교리를�준비해주신�선생님들과�신부님, 그리고�같이�수업을�들었던�일곱�쌍의�다른�커플들에게�감사를 
전하며�마칩니다. 

(성가정상, 최봉자 作, 서울�명동)

강지윤�유스티나 (혼인교리�이수자 )

이름 세례명 이름 세례명

최명환 굴리엘모 가족 이경우 루치오 가족

권태우 아오스팅 가족 김연순 카타리나

석진향 엘리사벳 전순자 데레사

윤라순 제노베파 전수경 데레사

김미란 엘리사벳



살아�숨쉬는�공동체

부활 제 3 주일 / 요한 21, 1 - 9

질문
“제자들은�그분이�예수님이신�줄을�알지�못하였다” (4)
▶ 사람을�알아보지�못해�민망했던�적이�있습니까?
▶ 주님의�손길이�있었음을�늦게�깨닫게�된�경험이�있습니까?

“그물을�배�오른�편에�던져라, 그러면�고기가�잡힐�것이다” (7)
▶ 주님의�말씀대로�실행하는�것이�어렵게�느껴진�적이�있습니까?
▶ 주님의�말씀(가르침)에�따라�실행함으로써�놀라운�결과를�얻은 
경험이�있습니까?

“내�양들을�돌보아라.”(8)
▶  신앙�안에서�성장하는�자녀(대�자녀)의�모습을�보고�행복했던 
적이�있습니까? 
▶  양들을�잘�돌보기�위해�내가�할�수�있는�일은�무엇이겠습니까?

※그�외�성경구절
위�성경구절�외에�내�마음에�다가온�성경�구절이�있습니까?
왜� 그� 말씀이� 다가옵니까? (그� 말씀이� 나의� 삶과� 어떤� 관련이 
있습니까? 그�말씀에서�얻은�깨달음�혹은�느낌은�무엇입니까?)

공동체�소식 부활�제3주일부활�제3주일

성경은 ‘성령의�감도를�받아�인간�저자의�손을�빌려�기록된�하느님의 
말씀’이며, 하느님께서�당신�자신에�대하여�알려주시는 ‘계시의�책’ 
(계시헌장 9항, 11항�참조) 입니다.

우리가� 하느님을� 알아가고� 참된� 진리의� 길로� 올바르게� 나아갈� 수 
있도록� 인도해� 주시도록� 청하며, 성경을� 읽고� 묵상하고� 나누며� 삶 
안에서� 살아가면서, 우리의� 신앙생활을� 더� 풍요롭게� 하기� 위해서 
두번째�성경강좌를�시작합니다.

특별히� 이� 시간들을� 통해� 우리� 본당� 공동체가 “하느님의� 자비를 
청하며, 서로� 화해하고� 일치하는� 공동체”, “하느님을� 알아가고 
닮아가며, 서로� 사랑하는� 공동체”가� 되기� 위해� 성령의� 도우심을 
청합니다. 교우�여러분들의�많은�참여�부탁드립니다.

일시: 2016년 4월 7일 - 6월 30일
          매주�목요일�저녁 7시 30분�미사�후
장소: 기념관�대강당

40주년 기념 사업 - 신약성경 강좌 Term2 [루카 복음]

(3월 28일 -  4월 3일)

신립수

구분

금주

누계

608

0명

$739,600

$0

$411,751

$5,180 $835

신립�금액 납부�금액
(개인/가족�신립)

$47,945

기타�납부금액
(단체/익명/감사헌금)

기타:  감사헌금: $325
            익명: $510
             

대건관 건립기금 신립 현황

“진정한 성모님의 군대가 맞지 말입니다!” 
                    Pr. 중재자의 모후

묵상의 씨앗 - 공감하는  공동체“진정한 성모님의 군대가 맞지 말입니다!” 
                    Pr. 중재자의 모후

가톨릭 상식 -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은?

묵상의 씨앗 - 공감하는 공동체

그림을�보며�묵상한�내용�또는�떠오른�느낌을�보내주세요. 
사무실에 “홍보분과�앞” 또는 sydneykcc.pr@gmail.com

(캘리그라피: 유영근�야고보�신부님 作)

좋은 책 - 뜨겁고 시원한 신앙 (배광하 신부 저)

당신의�믿음은�몇�도입니까? 

사목하면서� 느낀� 감상과� 생각들을 
감성적으로� 풀어� 놓은� 사목� 에세이. 삶에 
대한� 소중함, 열정적인� 헌신, 이웃에� 대한 
고마움, 가족�이야기�특히�어머니의�헌신에 
대한�고마움�그리고�하느님�체험�등�필자의 
생각이나� 느낌, 체험이� 진솔하게� 표현되어 
있어� 재미와� 감동을� 준다. 필자를� 닮은� 듯 
김옥순� 수녀(성바오로딸수도회)의� 삽화를 
보는�즐거움도�크다. 

참으로� 많은� 세월� 많은� 소중한� 인연의� 사람들을� 만나며� 살았습니다. 또한 
사제로� 살아온� 삶은� 은총의� 시간이었습니다. 그래서� 제� 인연의� 삶, 은총의 
시간들이� 진정� 시원하고� 뜨거운� 신앙이었는지� 반성하게� 됩니다. 이� 책은 
은총을�주신�주님과�그간�만난�소중한�모든�분이�함께�쓴�글일�수�있습니다. 
또한� 하느님께서� 제게� 보여주신� 아름다운� 자연, 장엄한� 자연이� 스승이자 
저자입니다. 이제�머리�숙여�감사를�드립니다.(머리글�중에서)
출처: 성바오로딸�서평

은빛�대학�린다�정

제7차�창세기�연수�봉사자�피정

7차� 창세기� 연수� 봉사자들을� 위한� 피정이� 지난 4월 2일(토) ~ 3
일(주일) 1박 2일� 일정으로 Mona Vale에� 있는 Elanora Confer-
ence Centre에서�있었다. 

공감 (묵상의�씨앗 87호) - 순수한�시선 
그동안� 저는� 사람을� 겉모습만 
보고� 판단하지� 말아야겠다고 
항상�생각하며�살아왔었습니다. 
하나� 그� 모든� 게� 말뿐이었다는 
생각이�들었습니다..
 
처음� 그림을� 보았을� 때, 그저 
하나는� 구두� 발자국, 다른 

하나는�맨발�자국이겠거니�생각을�했고, 구두를�신은�사람에�비해 
맨발은� 얼마나� 형편이� 좋지� 못하면� 신도� 신지� 못했을까? 춥지는 
않을까? 등�빈부격차에�대해�생각하였습니다. 

하지만� 그림� 밑� 글귀를� 보고� 다시� 발자국을� 보니, 처음� 생각과는 
달리�맨발은�밟고�있는�모든�것들을�느낄�수�있고�그에�따른�솔직한 
생각을�할�수�있겠다�느꼈습니다. 그에�비해�구두신은�발은�느낄�수 
있는�폭이�굉장히�줄어드는�것을�생각할�수�있었습니다. 

똑같은� 그림인데, 처음에는� 외형적인� 모습만� 보고� 맨발인� 사람을 
동정하기�바빴고, 글귀를�읽고�그대로의�모습을�다시�보자�새로운 
생각을�하게�되었습니다. 

세상을�살다�보면�나도�모르게�색안경을�끼고�누군가를�평가하는 
일이� 많아지는� 거� 같습니다. 저는� 이번� 주보� 그림을� 보고 
조금씩이라도� 누군가를� 볼� 때� 색안경을� 벗고� 그� 사람의� 있는 
그대로의�모습을�받아들일�수�있는�나로�변할�수�있게�도와달라고 
오늘부터�기도�하려�합니다.. 

아무런� 의심� 없이� 순수했던� 어린아이� 그때� 모습으로� 돌아가길 
바라며.. 아멘 
          

우리� 교회� 안에는� 예수님의� 부활과� 관련한� 특별한� 상징물들이 
있다. 

첫째는 ‘부활초’이다. 성토요일� 밤� 부활� 성야� 미사에서 ‘빛의 
예식’을� 거행할� 때� 사제는� 부활초를� 축성하고� 사제나� 부제는 
부활초를� 들고� 행렬한다. 이때� 어두운� 성당� 안에서 ‘세상을 
밝히시는�주님’을�상징하는�부활초만�밝힌다. 부활초는�부활�시기 
내내� 제대� 위에� 켜� 있다. 그리고� 부활� 성야� 미사때에� 일반 
신자들뿐만�아니라�이제�막�세례를�받는�사람들의�손에�촛불을�쥐어 
줄� 때에도� 이� 부활초에서� 불씨를� 얻는다. 이는� 모든� 신자들이 
주님의�빛을�지키고�또�널리�전해야�한다는�의미를�지닌다. 

둘째는 ‘부활�달걀’이다. 예수�부활�대축일에는�그림을�그린�달걀을 
신자들이� 서로� 나눈다. 이는� 오래된� 전통으로� 달걀은 ‘생명’과 ‘
부활’을� 상징한다. 옛날� 유럽에서는� 죽은� 사람을� 달걀과� 함께 
묻기도�하였다. 겉으로는�보이지�않지만�딱딱한�껍질�속에서�생명이 
살아�숨�쉬는�것을�기억하기�위해서이다. 인간의�죽음도�비록�몸은 
딱딱하게�굳어�버리겠지만�그�영혼은�죽지�않고�살아�반드시�주님과 
함께� 부활하여� 하늘나라에서� 영원히� 살게� 될� 것이라고� 믿는 
것이다. 

셋째는 ‘어린양’이다. 우리는� 미사� 중에 ‘하느님의� 어린양� 세상의 
죄를�없애시는�주님’ 하고�기도한다. 여기서의�하느님의�어린양이 
바로� 예수� 그리스도를� 상징한다. 이러한� 의미는� 출애굽 
사건(파스카�축제)과�큰�관련을�맺고�있으며�희생된�어린양의�살과 
피로�인해�죽음의�재앙에서�벗어나게�되었다는�것을�뜻하기�때문에 
바오로� 사도� 역시� 파스카� 어린양을� 예수님의� 부활과� 연관하여 
말하였다(1코린5,7). 그�외에도�애벌레에서�나비가�되어�자유롭게 
날아다니는 ‘나비’, 순결하고� 고결함을� 뜻하는 ‘백합’, 다산을 
나타내는 ‘토끼’ 등도� 새로운� 생명을� 보여� 주기에� 부활을 
상징하기도�한다.


